
보 도 설 명 자 료
(’14. 6. 30)

수신 : 산업통상자원부 등록기자

제목 : “연비검증, 정부는 20년 지나도록 3류?”
(’14.6.29, 매일경제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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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기사내용

□ 부적합 판정을 받은 2013년 그랜드 체로키 모델은 국내에서 이미 단종

□ 연비 조사 과정에서 정부와 업계의 소통이 철저하게 단절

ㅇ 정부가 어떠한 사전 조율과 협의 요청도 내놓지 않았음

2. 동 보도내용에 대한 산업통상자원부 입장

□ 산업부는 ‘03년부터 공인시험기관을 통하여 신고한 모델에 대해서

신고 이후에 양산된 자동차 연비를 제조사가 적절하게 관리하는지 매년

일정 모델을 선정하여 사후관리를 실시하고 있음

ㅇ 공인시험기관에서 측정하여 신고하였더라도 신고 이후에 양산하여

판매하는 차량의 연비 품질이 달라지는 경우가 있어서 이를 확인하기

위해 실시하는 것임

- ‘10년부터는 자체측정 인정제도 시행으로 제작사의 자체측정 모델을

중심으로 양산차 사후관리를 실시 중임

* ’13년 사후관리 조사 모델 : 자체측정 모델 25개, 공인시험기관 측정 모델 8개

□ 금번에 조사된 크라이슬러 모델은 ‘12년 기준으로 국내 판매된

크라이슬러 모델 중 가장 많이 판매한 모델이어서 양산차 사후관리

대상으로 선정한 것임

* 4개 소비자단체(경실련, 서울YMCA, 소비자시민모임, 에너지시민연대)와 2회

(7.10, 7.18)에 걸친 간담회를 통해 조사대상 33개 모델 선정

ㅇ ‘13년도 부적합 판정을 받은 크라이슬러 모델은 작년 사후관리 당시

판매중인 모델이었음

□ 부적합 모델은 업체 담당자 입회하에 공정한 절차를 거쳐 1,2차 시험

모두 최종 부적합(3개 모델 산술평균)으로 판정된 것임

ㅇ 연비 사후관리 시험시 해당 차량 제작사의 담당직원이 입회하여 차량

이상 유무, 시험조건 및 절차 등을 확인하고 이상이 없다는 확인서를

제출함

ㅇ 산업부는 ‘질서위반행위규제법’에 따라 업체에 사전통지(‘14.2.25),

의견제출 기회 부여(’14.2.25~3.26), 제출 의견에 대한 전문가 자문위원회

(‘14.4.1) 등을 거쳐 최종 결과를 확정함

※ 관련 문의 :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수요관리협력과

과 장 김권성 (044-203-5390)

사무관 오재철 (044-203-5391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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□ (사후관리 목적) ‘03년부터 공인시험기관을 통하여 신고한 모델에

대해서 신고 이후에 양산차 연비를 적절하게 관리하는지 매년 일정

모델을 선정하여 조사 실시

ㅇ 양산차 사후관리 실시 목적은 공인시험기관에 신고한 차량과 이후

양산차량간에 오차가 없는지를 조사 (자체측정 모델도 동일)

* 양산차의 연비가 신고한 차량의 연비와 크게 차이난다는 지적이 국회, 언론

등에서 제기되어 ‘03년부터 양산차 사후관리 실시

* ‘10년이후 규제완화 차원에서 자동차사의 자체시험설비 측정 연비 신고 인정

* 공인시험기관 모델 : (‘03) 5→ (’07) 15→ (‘10) 4→ (’11) 6→ (‘12) 5→ (’13) 8

* 자체시험기관 모델 : (‘10) 11→ (’11) 19→ (‘12) 20 →(’13) 25

□ (모델선정) ‘13.7월, 소비자단체 등과 협의(2차례 7.10, 7.18)하여 양산차

사후관리 33개 모델 선정

ㅇ ‘12년 판매량이 500대 이상인 국내외 19개사(국내 5, 해외 14개)의 모델을

대상으로 당해년도 판매량이 가장 많은 모델을 선정

* 폭스바겐 티쿠안 : 폭스바겐사 판매모델중 가장 많이 판매

* 크라이슬러 그랜드체로키 : 크라이슬러사 판매모델중 가장 많이 판매

ㅇ 전년도 정부의 사후관리시 오차가 -3% 이상인 모델은 모두 사후관리에

포함 (소비자단체에서 요구 사항) (국산 6개, 수입 3개)

* 아우디 A4 : ‘12 사후관리시 고속도로연비 -4.2%

* BMW 미니쿠퍼 D 컨트리맨 : ‘12년 사후관리시 도심연비 -3.4%

□ (시험) ‘13.7~11월, 양산차(33개 모델) 연비 사후관리 실시

< 사후관리 절차 >
①사후관리 대상 모델 선정 ⇨ ②출고장에서 무작위로 3대 시료 선정 및 봉인

⇨ ③시료 3,000km 사전주행 ⇨ ④시험기관에 시료 이송 ⇨ ⑤시료 봉인

확인·해제 및 예비시험 ⇨ ⑥연비 본시험 및 결과 확인 ⇨ ⑦결과 조치

ㅇ 1차 시험 결과 허용오차범위(-5% 초과)를 초과한 모델에 대해 2차

시험을 실시한 결과, 최종적으로 4개 모델이 부적합

□ (과태료 부과前 행정절차) ‘14.2~4월, 부적합에 따른 행정처분 사전

통지 및 의견제출 기회 부여

ㅇ 부적합 업체(3개사)를 대상으로 ‘질서위반행위규제법’에 따라

사전통지(‘14.2.25) → 의견제출(’14.2.25~3.26) → 전문가로 구성된

“사후관리자문위원회(‘14.4.1)”* 검토 절차를 이행

ㅇ 연비 전문가로 구성된 ‘사후관리 자문위원회’에서 수입사가 제출된

의견을 최종 검토한 결과 모두 타당성이 없다는 의견 제시

□ (과태료 부과後 행정절차)부적합에 따른 과태료 조치에 이의가

있으면 과태료 불복 절차를 통해 업체의 이의제기 가능

ㅇ 부적합 판정과 과태료 부과에 불복하는 업체는 ‘질서위반행위

규제법’ 절차에 의해 이의제기 가능

< 과태료 불복 절차 >
이의제기

(60일 이내) ⇨ 법원 통보
(14일 이내) ⇨ 과태료 재판 ⇨ 집행

업체 산업부 관할 법원 관할 법원 


